
백윤형 알베르토

한국항공소년단 사무총장(예비역 공군준장)

말씀의     이삭

항상 감사하라

일선 부대의 성당에는 성가대가 거의 없고 반주자도 없

는 처지라 그저 큰 목소리로 성가를 부르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가끔은 제가 연주할 수 있는 악기

로 성가를 같이 연주할 때도 있었습니다. 생도 시절부터 

작은 성가대를 지휘했지만, 그 당시는 그저 같이 모여 연

습하고 성가를 부르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제대로 모습을 갖춘 성가대의 지휘를 

맡게 된 것은 2002년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갑자기 성

가대 지휘자의 인사이동으로 공석이 된 자리를 아무런 준

비 없이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 첫 지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군종성당 중에서 제일 큰 성당이고 제대의 오른쪽에 

모든 신자가 다 볼 수 있는 곳에 성가대 자리가 있었습니

다.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시종일관 땀이 비 오듯 했습니

다. 미사 중반쯤 되었을 때 무엇인가 들려오는 것이 있었

습니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이 그저 한 사람으로서 어떤 행

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례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로 순식간에 땀이 멈

추고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며 저도 모르는 사이 전례의 한 

부분으로 성가대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성가 지휘와 성음악

에 관한 공부를 계속해 왔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가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 그

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주님께 찬미를 드리는 성가대 활

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저 성가를 부를 몇 명의 신자들만 있어도 성가대를 만

들고 같이 연습을 했습니다. 이런 성가대의 화음과 찬양을 

듣고 성가대 활동에 참석하는 신자들이 늘어났습니다. 한 

성당에서는 전체 신자의 3분의 1이 넘는 신자가 성가대에 

들어와 오래된 어린이집을 수리해 미사를 봉헌하던 성당 

뒤쪽이 성가대로 가득 찼던 기억도 납니다. 

주님께서 제게 과분할 정도로 주신 은총과 능력을 남들

과도 나누라는 가르침을 떠올립니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

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신 것처럼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무

엇을 가르치려는 지휘자가 아닌 성가대원과 같이하는 단

원의 한 명이 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지휘자도 봉사자이며 성가대원도 봉사자입니다. 한마

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더욱 큰 은혜와 은총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런 달란트를 주신 하느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며 영원한 주님의 종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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